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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의도순복음김포교회 9월 20일 주일예배 설교입니다. 

< 지혜와 미련함 >

로마서16:19 /  새찬송가 289 (통일 208)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

 1.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생명이고 미련하게 행하는 것이 멸망이요 죽음입니다

 지혜는 일을 잘 처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으니 곧 생명입니다(잠3:18). 미련

하게 행하는 것은 일을 그르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으니 곧 죽음입니다(잠

10:8). 인간의 몸이 양식을 먹어야 살 듯이 인생은 지혜를 얻어야 비로소 삽니다.  

 2.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는 것입니다

  죄인 된 사람들은 스스로 참된 지혜를 가질 수 없습니다. 오히려 세상의 지혜

와 자신의 판단을 지혜롭다 여깁니다. 참된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 구해야 얻을 

수 있습니다. 이렇듯 하나님께 참된 지혜를 받으면 저절로 건강과 장수와 넉넉하

게 사는 것이 따라옵니다. 마치 솔로몬처럼 말입니다(왕상3:11-14). 모세도 순식

간에 지나가는 인생가운데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(시

90:10-12). 

 3. 무엇이 지혜이며 무엇이 미련함일까요

 미련함이란 스스로 죄 없다 여기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미련함이란 ‘욕심과 욕심

이 잉태하여 낳은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’를 말하기 때문입니다(롬

1:21). 이런 상태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것은 오직 회개뿐입니다(요일1:9). 그래서 

회개가 지혜입니다. 

 이 미련함의 정체를 드러낸 말씀이 ‘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...자신을 방탕에 

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...’라는 구절입니다(엡 4:17-20). 결

국 스스로 ‘죄 없다 함’은 미련함의 근본이요 ‘회개’는 원초적인 지혜입니다. 우리

는 오직 회개함으로 참된 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.     

 지혜와 미련함을 가르는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위로부터 온 것은 지혜요 땅에 

속한 것은 미련함입니다(약3:14-16),(약3:17,18). 땅에 속한 것은 정욕과 귀신의 

것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. 

 지혜와 미련함을 가르는 또 하나의 원칙은 하나님께로 부터 온 것은 지혜요 자

기 자신으로부터 온 것은 미련함이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미래에 

대한 성령의 꿈과 비전이 지혜입니다. 동방박사들과 요셉에게도 성령의 지혜가 

임하였습니다(마2:12),(마2:13-15)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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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성령으로 항상 꿈과 비전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. 성령이 주신 지혜

와 꿈을 무시하면 결국 미련하게 행하게 됩니다. 

 성령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예측이나 예상에 따라 행

하는데 이는 다 미련한 결과를 낳습니다. 인간의 예측과 예상은 늘 빗나가기 마

련이기 때문입니다. 

 악인들은 악한 일을 계획할 때 다 괜찮을 것이라 예측하고 예상하면서 악한 일

을 행합니다. 그러나 그 결과 모든 악행이 드러나 심판을 받게 되니 이것이 미련

함의 멸망인 것입니다(눅12:2). 

 

< 적용 & 실천 > 

 우리는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지혜를 얻기 전에 나의 판단과 세상의 이치에 맞게 행하

고 있지는 않습니까? 결정과 선택 전에 짧게라도 주님의 지혜를 구합시다! 


